필드 테스트

1. [소스 14-1]에 나오는 함수의 원형을 분석해보자. 각 인자의 타입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인자 전달 방식을 설명하고, 원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매개변수의 용도를 설명하자.

정답->

// 데이타를 압축하는 함수
// pBufIn : 입력 데이타
// pBufOut : 출력 데이타
// nActualDataLength : 데이타의 크기 (in, out)

// 반환값 : 성공 여부
int Compress( const char* pBufIn, char* pBufOut, int& nActualDataLength)

{


if (NULL == pBufIn || NULL == pBufOut || 0 == nActualDataLength)



return INVALID_ARGUMENT;


int nOutputDataLength = 0;


for (int i = 0; i < nActualDataLength; ++i)


{



// 데이타를 압축하는 코드가 들어간다.



// 자세한 코드는 생략한다.


}


nActualDataLength = nOutputDataLength;


return OK;

}
첫번째 인자 pBufIn. 일반적으로 char* 타입은 문자열과 같은 메모리 블록을 가리킨다. const char* 인 점으로 봐서 이 함수는 pBufIn이 가리키는 메모리 블럭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인자 pBufOut이 char* 인 것으로 봐서 이 함수에서는 pBufOut이 가리키는 메모리 블록의 내용을 변경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세번째 인자 nActualDataLength가 int& 타입인 것으로 봐서 이 함수 안에서 nActualDataLength에 어떤 값을 넣어서 외부에서 알릴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인자의 타입으로 할 수 있는 추측은 이 정도가 전부고, 나머지 내용은 변수의 이름이나 주석등을 통해서 추측해내는 수 밖에 없다. 주석와 함수의 이름 등을 통해서 데이타를 압축해주는 함수임을 알 수 있다.

2. 여러분과 필자가 한 팀이 되었는데, 필자가 메인 프로그래머고 여러분은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다. (필자마음대로 정했다.) 필자는 5개의 정수 중에서 중간 값을 구하는 함수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줄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했다. 함수를 만들어달라.

(참고: 중간 값이란 예를 들어 5개의 정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말한다)

int mid = MidValue( 9, 1, 15, 3, 7); // mid에는 7이 들어간다.

정답->

다음은 MidValue()를 구현한 예다. MidValue() 함수 안에서 값이 큰 순서대로 인자를 배열에 보관하는데, 이와 같이 크기 순서대로 값을 나열하는 작업을 정렬(Sorting)이라고 부른다. 정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필자가 사용한 것은 거품 정렬(Bubble Sorting)이다. 이 정렬 방법은 알고리즘이 간단한 반면에 수행 효율이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분석해서 거품 정렬의 알고리즘을 파악해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인터넷이나 알고리즘 서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MidValue() 내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지 간에 main() 함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int MidValue(int v1, int v2, int v3, int v4, int v5)

{


// 제일 큰 순서대로 배열에 담는다.


int sorted[5] = {v1, v2, v3, v4, v5};


for (int i = 0; i < 4; ++i)


{



for (int j = 0; j < 4 - i; ++j)



{




if ( sorted[j] > sorted[j+1] )




{





// sorted[j]와 sorted[j+1]의 값을 맞바꾼다




int temp = sorted[j];





sorted[j] = sorted[j + 1];





sorted[j + 1] = temp;




}



}


}


// 가운데 있는 값을 반환한다.


return sorted[2];

}

int main()

{


int mid = MidValue(9, 1, 15, 3, 7);


cout << "mid = " << mid << "\n";


return 0;

}
3. 여전히 여러분과 필자가 한 팀이다. 여러분이 앞에서 만든 함수는 매우 훌륭했지만 더 많은 개수의 정수를 입력 받게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열을 통해서 정수 값들을 입력 받기로 결정했다. 다음과 같이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달라. 

(참고: 입력된 정수의 개수가 짝수개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정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입력된 정수의 개수가 10개라면 5번째로 작은 수를 반환하면 된다)

int arr[10] = {8, 10, 7, 2 16, 9, 1, 0, 3, 5 };

int mid = MidValue( arr, 10);

// mid에는 5가 들어간다.
// mid에는 8이 들어간다.

mid = MidValue( arr, 5);

정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int MidValue(const int arr[], int len)

{


// 원본 배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 배열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작업한다.


int sorted[100];


for (int i = 0; i < len; ++i)



sorted[i] = arr[i];


// 제일 큰 순서대로 배열에 담는다.


for (int i = 0; i < len -1; ++i)


{



for (int j = 0; j < len -1 - i; ++j)



{




if ( sorted[j] > sorted[j+1] )




{





// sorted[j]와 sorted[j+1]의 값을 맞바꾼다




int temp = sorted[j];





sorted[j] = sorted[j + 1];





sorted[j + 1] = temp;




}



}


}


// 가운데 있는 값을 반환한다.


return sorted[ (len -1) / 2];

}

int main()

{


int arr[10] = {8, 10, 7, 2, 16, 9, 1, 0, 3, 5 };


int mid = MidValue( arr, 10);


cout << "mid = " << mid << "\n";


mid = MidValue( arr, 5);


cout << "mid = " << mid << "\n";


return 0;

}
4. 다음 코드를 분석해보자. 최종적으로 변수 a, b, c에 남는 값은 무엇이 될까?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void Sub(int i, int* p, int& r)

{


i = 10;


*p = 20;


r = 30;

}

int main()

{


int a = 0, b = 0, c = 0;


Sub(a, &b, c);


cout << a << " " << b << " " << c << "\n";


return 0;

}

정답->

a, b, c의 값은 각각 0, 20, 30이 된다.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사용한 경우에만 Sub() 함수 안에서의 대입이 main() 함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5. 앞의 4번 문제에서 Sub() 함수는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미 포인터 타입의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한 바 있다. Sub() 함수가 안정성을 지닌 함수가 되게 수정해보자.

정답->

포인터 변수에 넘겨오는 값이 NULL이 아닌지 검사할 필요가 있다. NULL이 아닌 경우라고 해도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void Sub(int i, int* p, int& r)

{

if (NULL == p)



return;


i = 10;


*p = 20;


r = 30;

}
6. 다음 소스 코드를 분석해보자. Func() 함수의 성능상의 단점을 지적하고 개선해보자.

struct MainInfo

{


char name[20];


int val1;


int val2;


double val3;

};

void Func(MainInfo mi)

{


// mi의 값을 읽기만 한다.

}

정답->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구조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낭비하게 되고, 구조체 변수간에 값의 대입이 일어나므로 시간도 낭비하게 된다. Func() 함수에서 mi의 값을 읽기만 한다면 함수의 원형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이 좋다.

void Func(const MainInfo& mi)

7 이차원 배열을 인자로 전달할 때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포인터의 타입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가상의 코드를 작성하고 메모리 구조를 그려보자. 그리고 왜 대괄호의 맨 앞만 비워주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정답->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2차원 배열을 전달하고 있다.

void Sub1(int arr1[][3])

{


arr[0][0] = 100;

}

void Sub2(int (*arr2)[3])

{


arr[0][0] = 200;

}

int main()

{


int arr[3][3] = {0};


Sub1( arr);


Sub2( arr);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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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코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배열에 대한 포인터 타입을 사용해서 이차원 배열을 전달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곰곰히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일차원 배열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int 타입의 배열’을 받기 위해서는 ‘int 타입에 대한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차원 배열은 ‘배열의 배열’이다. 그러므로 ‘배열의 배열’을 받기 위해서는 ‘배열에 대한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제에서 사용된 배열은 ‘int 타입의 배열의 배열’ 이었기 때문에 ‘int 타입의 배열에 대한 포인터’를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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